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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겨울철 대비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중간 결과

- 방역 미흡사례 다수 확인, 겨울철 전 보완 등 사후관리 강화-

《 주 요 내 용 》

농식품부,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

하고자 4월부터 전국 가금농가 대상 일제점검 실시 중

❍ 그간 가금농가 2,359호(전체 대비 약 55%) 점검결과, 171건의

방역 미흡사례 확인

❍ 주요 사례는 전실·그물망·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

가장 많았고(46%),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미흡(15%),

소독제 관리 미흡(14%), 소독설비 작동 불량(13%) 등임

❍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 중 법령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

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, 방역·소독시설 일부 보완이

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 실시

농식품부는 8월까지 전국 모든 가금농가 점검을 완료하고

10월 이전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에 대한 재점검을

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

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에 따라 올겨울 대비가

중요한 상황으로 가금농가는 자체 방역점검을 통해 미비점을

사전에 보완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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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에

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4월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

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그간 점검결과 방역 미흡사례가

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❍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은 6.30일까지 전국 가금농가(운영

중인 농가)의 약 55%인 2,359호를 점검하였고, 총 171건의

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하였다.

❍ 방역 미흡사례를 분석한 결과, 전실·그물망·울타리 등 방역

시설 관리 미흡이 가장 많았고(46%, 78건), 사람과 차량에

대한 출입통제 미흡(15%, 26건), 소독제 관리 미흡(14%, 24건),

소독설비 작동 불량(13%, 23건) 등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.

* 이외 소독 기록이나 출입 기록 미흡, 축사별 전용 장화 미착용 등 사례 확인

❍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 중 법령 위반 농가(15호)에 대해서는

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, 방역·소독시설 일부 보완이

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.

《 2020년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 중간 결과 분석 》

방역 미흡사례 분류 방역시설 미흡사례 세부내역 방역 미흡사례 축종별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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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는 지난 5월 마련한 올겨울 대비 방역대책에 따라 8월

까지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, 10월 이전

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보완

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❍ 특히, 방역·소독시설에 대한 정비·보수 등 시정명령을 받은

농가가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

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.

농식품부는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*함에 따라

올겨울 대비가 중요한 상황으로 가금농가는 자체 방역점검을

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

하였다.

* ‘20년 해외 주요 발생 현황(∼6.22) : 유럽 331건(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),

중국·대만 등 주변국 127건(전년 동기 대비 2.5배 증가)

* 전 세계 발생현황 : [’18년] 540건 → [‘19년] 234건(6.22일까지 146건) →

[’20.6.22.일까지] 482건

** 국내 발생현황(‘16년 이후) : ’16/‘17 421건 → ’17/‘18 22건(’18.3.17. 이후 없음)

❍ 특히,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전파요인인 축산차량과 사람의

출입을 최소화하고 전실·울타리·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

시설 관리, 소독제 관리,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

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
